
산업미생물 유전학 심포지엄 개최
7월 1- 5일 경주에서 2000여명 참석 … 생명공학 연구결과 발표

제9차 산업미생물 유전학 국제 심포지엄(GIM-2002)이 7월1일부터 7월5일까지 5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

최된다.

산업미생물 유전학 국제위원회(GIM-IC)와 한국미생물학회 및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가 공동주관하고, 과

학기술부, 교육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GIM 국제학술대회는 유럽, 미주지역, 아시아 지역의 3대 권역을 순차적

으로 순환하며 4년마다 전 세계의 미생물학 및 생명공학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개최해 왔다.

2002년 학술대회는 아시아권에서 일본의 교토대회에 이어 20여년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계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9차 산업미생물 유전학 국제학술대회는 Looking beyond Genomics 을 슬로건으로 국내 1300여명, 국외

700여명 등 약 40여개국에서 2000여명의 미생물유전학 및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저명한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7건의 기조강연, 총 23가지 생명공학 관련 핵심분야의 심포지엄 및 4건의 Round-Table 토론회 등을

통해 최첨단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700건의 학술 포스터 발표 및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의 활발한 정보 교환이 이루

어지도록 구성돼 있다.

GIM-2002에서는 미생물 유전학, 특히 산업적으로 유용한 미생물의 유전체 (Genome)를 중심으로 기능유전

체학(Functional Genomics), 단백질체학(Proteomics),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환

할 예정으로 있다.

첫날인 7월1일에는 개회식, 환영회를 비롯해 Streptomycetes의 유전체를 포함한 미생물 유전체학의 발전방

향에 대한 기조강연이 준비돼 있고, 2일에는 Clostridia, Streptomycetes, Corynebacteria 등의 유용 산업미생

물의 유전학, 세포에서의 유전자발현의 조절, 유전체 이후의 분석 및 새로운 화합물의 탐색을 주제로 하는 심

포지움과 기조강연이 있다.

3일에는 효모와 유산균의 유전학과 2차 대사산물 생산의 유전학적 조절을 비롯한 대사공학, 생물정화 등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이 개최되며, 미생물유전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

명체의 바이오안정성 , 단백질체학 연구의 새로운 발견 , 의약 저항성 및 지적 재산권의 범위 를 주제로 하

는 원탁토론회가 개최된다. 발표후의 일정으로 경북에서 후원하는 한국의 밤 이 준비돼 있다.

4일에는 크게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전반에는 효모의 유전학과 육종, 사상균 및 곰팡이와 버섯의 유전자

분석, 식물과-미생물간의 상호 작용, 바이러스의 산업적 이용, 유전체학 및 기능 유전체학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핵 세포에 대한 유전학과 유전체학을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후반에는 고분자 물질의 생합성과 분해, 고초균의 유전학, 극한 미생물 유전학, 이종 발현 시스템 대한 주제

로 산업적으로 중요하게 이용 가능한 응용 분야와 아직까지 연구가 미비한 극한 미생물의 유전학에 대한 발표

가 준비돼 있다. 발표 후에는 경주시에서 후원하는 국립 경주박물관 리셉션 이 마련돼 있다.

5일에는 탄소 영양분과 대사물질에 대한 미생물 2차 대사의 조절, 분자 재설계 및 효소 공학, 미생물 세포간

신호전달, 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라는 주제로 세포 내에서의 신호전달 및 조절인자들과 분자적인 접근

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폐회식과 함께 5일간의 GIM-심포지엄을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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